
유럽,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협상 규정 도입 고려

11월 9일, 프랑스는 부정한 상업 행위로 카르푸를 소환하였다. 카르푸는 판

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부정한 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유통매장은 권력을 남용하여 공급자 농부들과 가격 협상에서 공급가

절감, 소급효과가 있는 계약서 작성,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압박을 가하는

부정 상업행위를 범하는 것으로 꾸준한 비난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대형유통매장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쟁법

개정을 고려 중이다. 11월 14일,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농식품 시장 실무

단은 유럽위원회에 대형유통매장과 유럽 농부들의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식품 공급망에는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의 차이가 커 부정행위를 유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EU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 필 호건(Phil Hogan)은 농부들이 생산품에 대

한 합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여 2017년에는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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